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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parent play interaction observation
scale (PPIOS-Toddler) and analyze it in terms of item discrimination, reliability,
and validity.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97 toddlers and mothers. This scale
consisted of three categories, six domains and 22 items on a 5-point scale. For
the item discrimination of the observation scale, an independent standard t-test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average between the upper
and lower groups for each item. The reliability of the observation scale was
calculated by Cronbach's α, the intra-item agreement, and the validity was
examined through content validity, the correlation between subdomains and total
scores, and official validity using PICCOLO.
Results: In item discrimination analysis, all items exhibited differences between
upper and lower groups. The overall internal agreement for the observation scale
was 0.95, with factor-specific internal agreement ranging from 0.83 to 0.95. The
observation scale demonstrated notable correlations between total scores and
sub-factors (0.45 to 0.93) an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PICCOLO total scores
(0.66 to 0.86).
Conclusion/Implications: The study successfully verified the item discriminati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arent Play Interaction Observation Scale (PPIOS-
Toddler).

❙key words Parent Play Interaction Observation Scale (PPIOS)-Toddler, play,
language, emotion

I. 서 론

영아기는 급진적인 성장과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자, 인간의 전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시기로(Luckenbill et al., 2019), 이 시기의 경험은 미래의 배움, 관계 및 건강의 기초를 이

루는 뇌 구조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Bernier et al., 2016, Center on the Developing Child at Harvard

University, 2016. 5). 영아의 건강한 발달은 영아의 삶에 중요한 인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

어진다(Frosch et al., 2019; Wittmer & Petersen, 2011).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관계는 민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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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반응적이며(신혜영, 김명순, 2021; 양승희, 2016), 영아의 고유한 기질 및 개인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이것은 영아의 흥미, 능력, 시도를 키워주고 자기 인식, 마음과 정신

의 성장을 자극하여 영아의 발달을 촉진한다(National Scientific Council on the Developing Child,

2004).

영유아의 일상은 ‘놀이 그 자체’라고 표현할 만큼 놀이는 영아의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놀이는 부모와 자녀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상호 호혜적 관계

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Ginsburg, 2007). 영아는 놀이를 통해 자신과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이를 통해 인과관계를 반복적으로 실험하고 다양한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놀이는 영아에게 있

어 전인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매개체이자, 능동적인 배움의 주체자가 되도록 한다

(이은해 등, 1990; Luckenbill et al., 2019; Wittmer & Petersen, 2011).

세상에 대한 영아의 탐색 및 자율성 시도에 대한 부모의 반응성은 영아의 놀이와 발달에 영향

을 미친다(김지현 등, 2017. 12; 신혜영, 김명순, 2021; 양승희, 2016; Wittmer & Petersen, 2011).

영아의 발달과 상호작용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및 영유아 기관과의 가정 연계를 통한 감각놀이를

실시한 결과, 부모는 자녀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언어적 모델링이 증가하며, 민감한 상호

작용 및 신체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숙화 등, 2010). Noll과 Harding

(2003)은 상징놀이 맥락에서 어머니가 영아의 선택을 격려할 때 상징놀이 빈도가 증가한다고 하

였으며, Frodi 등(1985)은 영아-어머니 놀이상황에서 어머니가 통제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영아의

자율성을 지지하며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해 준 경우, 과제 수행 시 더 높은 몰입도와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높으면 영아의 놀이가 촉진되며(이혜윤, 김명

순, 2020) 영아의 놀이 수준 및 상징 놀이 빈도 또한 높아진다(이지영, 성지현, 2015; 최연수 등,

2016). 어머니가 영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토대로 영아에게 모방하고 관찰할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해 설명해주며, 상호 주고받기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영아의 어휘력 발달이 이루어진다(김

기철, 2016).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머니가 영아의 놀이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행동은 영

아의 놀이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윤, 김명순, 2020; Masur et al., 2013). 월령이 낮은

영아는 기능놀이와 반복놀이를 주로 하며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주변 환경 및 놀잇감에 대한

탐색이 놀이의 주가 된다. 이때 어머니는 영아와의 상호작용 방법에 어려움을 느껴 주로 관찰만

하게 되거나, 방치, 무관심, 무관여 등 놀이 비참여 행동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윤,

김명순, 2020).

대체로 부모는 영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회적 상호작용자로 어머니와 영아의 수준

높은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한다(이혜윤, 김명순, 2020).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영아라도 부모의 반응과 정서적 지지에 따라 사회정서 행동이 조절되어 긍정적인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김양은, 2014). 그리고 부모와의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는 영아의 심리적 안전

감, 자신감,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배움의 동기, 문제 해결, 도덕성 등 광범위한 역량에 기초가 된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만 2세 전후 영아의 경우 여전히 언어적 표현이 미숙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의 욕구가 높아 부모가 발달에 적절한 상호작용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이승아, 2015). 그러므로 부모가 영아와의 상호작용 시 양질의 상호작용 내용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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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일상생활과 놀이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영아 발달

특성상 탐색과 반복, 비언어적 소통을 주로 하는 영아 자녀를 충분히 이해하고, 영아의 자발적

탐색과 주도적 놀이를 지원하는 영아-부모 놀이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관찰·분석할 수 있는 척

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놀이상황에서 부모-영아의 상호작용 관찰척도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부모 및 교사

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연구(김훈지, 김명순, 2019; 김지현 등, 2017. 12; 신혜영, 김명

순, 2021; 양승희, 2016; 이혜윤, 김명순, 2020; Hamre et al., 2014; Jones et al., 2015; La Paro et

al., 2012; Roggman et al., 2009)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부모-영아 상호작용 관련 선행연구

에서 주요한 내용 및 측정 범주는 탐색, 반응성, 정서, 영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비계설정 등이

었다.

우선, 탐색은 영아가 놀이 시 보여주는 탐색, 호기심 등에 대한 부모의 지원을 뜻한다. 선행연

구에서는 놀이 시 양육자는 영아의 탐색을 촉진하기 위해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함께

하며, 거울 행동(mirror behavior) 등의 관여가 나타나는지, 영아의 주도를 따라가고 영아의 선택을

허락하고 탐색을 지지해주는‘영아 중심’의 행동이 나타나는지, 영아의 행동을 언어적으로 격려하

고 발달적으로 적합한 영아의 경험을 확장하는지 평가하였다(Hamre et al., 2014). 그리고 탐색 허

용 및 안전 관련 행동의 영역에서 영아의 탐색 및 자율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지, 언어로

제한하는지, 신체적으로 제한하는지 측정하였다(김지현 등, 2017. 12)

반응성은 영아의 비언어적/언어적 신호와 요구, 감정, 흥미, 행동 등에 대해 부모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석하여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호작용 시 양육

자의 민감성(sensitivity)을 측정하기 위해 영아에게 주의를 기울여 영아의 신호와 요구를 인식하

고, 영아의 감정과 필요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융통성 있게 행동을 조정하는 반응성과 이에 대해

영아가 편안함을 느끼는지 평가하였다(신혜영, 김명순, 2021; Hamre et al., 2014; La Paro et al.,

2012). 또한 영아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영아의 관심이나 요구에 적절한 속도로 맞추어

반응하는지, 영아의 정서나 기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반응하는지, 영아의 말이나 소리, 표정,

몸짓 등을 잘 살피고 반응하는지 평가하였다(Ginsburg, 2007). K-MBRS(Korean Maternal Behavior

Rating Scale)에서는 ‘반응성(responsivity)’의 항목에서 영아의 행동에 부모가 즉각적으로 적절하

게 반응하는지 평가하였고(양승희, 2016), Jones 등(2015)은 ‘mind’의 항목에서 영아의 요구나 감

정을 말로 표현해주고, 영아가 자신의 감정을 표시하고 확인하고 이해하도록 돕는지 평가하였다.

정서는 부모가 영아에 주의를 기울이고 가까운 거리에서 신체적 친밀감을 나타내며, 정서적

따뜻함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반응과 존중하며 대하는가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근접성, 눈맞춤, 공동주의, 애정 등의 관계적 행동, 미소, 웃음 등의 긍정적 정서 표현,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영아를 존중하는 언어와 의사소통, 짜증, 성급, 화냄 등의 부정적 정서의 결여의

항목을 통해 부정적 및 긍정적 분위기를 측정하였다(김지현 등, 2017. 12; 오수정, 김명순, 2019;

Hamre et al., 2014). K-MBRS(Korean Maternal Behavior Rating Scale)에서는 ‘온정성(warmth)’의 항

목에서 부모가 영아에게 보이는 따뜻함의 표시 정도와 사랑스러운 언어로 영아를 대하는 긍정적

태도, 긍정적 감정표현의 빈도와 질로 평가하였고(양승희, 2016), Jones 등(2015)은 ‘touch’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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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따뜻하고 애정 어린 태도로 영아 자녀와 스킨십이 있는지 평가하였다.

영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영아의 행동 및 영아가 관심을 가지는 사물에 대해 부모가 언어

로 명명해주고 설명하며, 확장해주고, 주고받기(turn-taking)가 일어나도록 격려하는가를 측정한

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영아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영아의 행동, 활동에 대해 묘사하고,

사물 명명해주기, 다양한 단어와 완전한 문장으로 말해주기, 영아의 의사소통을 지지하고, 주고-

받는 언어적 교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모델링을 보여주며, 의사소통할 때 단어나 행

동 등을 첨가하여 의사소통을 확장하는지 평가하였다(김지현 등, 2017. 12; 김훈지, 김명순, 2019;

Hamre et al., 2014).

비계설정은 영아의 놀이 또는 인지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영아의 개별 발달 요구에 따라 부

모가 적절한 지원과 교수를 제공하는가를 측정한다. CLASS-Toddler에서는 배움과 발달을 촉진하

기 위해서 탐색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탐색을 안내하고, 배움과 발달을 지지하기 위해 활동

에 관여하여 적극적인 촉진이 일어나는지, 영아의 삶과 경험을 연결해주고 촉진하는지 평가하였

다(오수정, 김명순; 2019; Hamre et al., 2014; La Paro et al., 2012). Jones 등(2015)은 ‘play’의 항목에

서 부모가 자녀의 흥미와 연계하여 놀이를 시도, 유지하도록 돕는지 측정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영아-부모의 관계 형성 및 영아의 최적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아기에

부모와의 양질의 놀이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며(Landry et al., 2006), 영아 발달 및 놀이특성, 놀

이 상호작용 시 영아와의 소통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척도 및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부모 및 교사의 놀이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

구를 토대로 척도 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가 영아와의 놀이 시 보다 질

적으로 우수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침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

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영아 상호작용 관찰척도 평가 문항을 구성하고, 이를 내용 타당도, 문항

변별도, 척도 신뢰도, 척도 타당도의 네 가지 측면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문항 변별도는 어떠한가?

셋째,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2세 영아 어머니와 영아 97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아의

성별은 남아가 50명, 여아가 47명이었다. 영아의 평균 월령은 25.67개월(SD = 3.04)이었으며,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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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월령대는 17~36개월로 이중 25~30개월 영아가 72명(74.2%), 19~24개월 영아가 19명(19.6%)으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연령대 범주는 만 25세에서 45세 미만으로 다수가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50명(51.5%), 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3명(34.0%)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47명(48.5%)이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이상이 17명(27.0%), 전문대 졸업이 16명

(25.4%)이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와 영아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변인 빈도(%)

영아 성별
남아 50(51.5)
여아 47(48.5)

영아 월령

12~18개월 3( 3.1)
19~24개월 19(19.6)
25~30개월 72(74.2)
31~36개월 3( 3.1)

어머니 연령

만 25세 이상-30세 미만 4( 4.1)
만 30세 이상-35세 미만 50(51.5)
만 35세 이상-40세 미만 33(34.0)
만 40세 이상-45세 미만 10(10.3)

어머니 학력

고졸 2( 2.1)
전문대졸 18(18.6)
대졸 47(48.5)
대학원 이상 29(29.9)
기타 1( 1.0)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N=97)

1) 연구도구

(1)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

부모와 영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에서 영아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공동주의, 주고받기 등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김명순 등 2007; 김훈지, 김명순, 2019; Center

on the Developing Child at Harvard University, 2016. 5; Shuler, 2012), 놀이 참여 관련 연구(이혜윤,

김명순. 2020; Damast, 1994), 놀이지식 및 놀이발달, 놀이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김의정, 2011; 오

수정, 김명순, 2019; Hamre et al., 2014; Quinn & Kidd, 2019), 반응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신혜

영, 김명순, 2021; 최연수 등, 2016)의 주요 내용과 분석 범주 등을 참고하여 개발 척도의 범주와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놀이상황에서 10분간 부모-영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부모 상

호작용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영아와의 탐색과 놀이 상호작용’, ‘영아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 ‘영아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3개 범주, 6개 영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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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영역 내용 행동 특성

영아와의
탐색과
놀이
상호작용

영아
중심

주도허용

1. 영아의 선택을 허용하기

2. 영아의 탐색 지지와 기다림

3. 영아의 주도 인정하기

놀이
중심

기능놀이
4. 영아의 활동 또는 관심의 변화에 융통적으로 반응해주기

5. 영아의 놀이 행동을 읽어주고 미러링하기

상징놀이
6. 상징놀이 수준을 고려하여 놀이를 함께 하기

7. 놀이를 영아의 놀이 행동 및 경험과 연결하여 유지 및 확장해보기

영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주고
받기
(Turn-
taking)

공동주의 8. 영아와 시선, 몸짓, 말에 공동으로 주의 기울이기

언어적 교환

9. 영아의 의사소통 신호와 맥락을 이해하여 반응하기
10. 어머니는몸짓, 단어 제시, 질문등을제공하여영아와의적극적인언어적

교환을 촉진하기
11. 영아가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질문이나 말을 한 후 중간 중간

쉼을 주고, 속도를 맞춰주어 상호 간 차례맡기 하기

언어
확장

맥락에 맞는
적절한
언어 사용

12. 영아의 수준에 맞는 쉬운 문장이나 어휘로 명명, 반복, 설명해주기
13. 영아의 말(언어, 비언어)을 명확한 발음과 명료한 문장으로 확장해서

말해주기
14. 영아의 행동을 언어로 묘사해주기(행동 반영하기)

영아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정서
표현

신체적
근접성

15. 상호적 눈 맞춤 또는 애정 어린 신체적 접촉 등 온정적 행동 표현하기

16.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

긍정적 표현

17. 부드러운 목소리 톤/ 억양

18. 미소, 밝은 표정, 즐거움

19. 격려하기
무반응 및
부정적 표현

20. 무관심, 지루함, 불만의 표현, 거친 신체적 상호작용

반응성 민감성
21. 영아의 정서(감정이나 기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해, 수용하기

22. 영아의 필요를 이해하여 지지하기

표 2.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 세부내용

‘영아와의 탐색과 놀이 상호작용’ 범주 중 ‘영아 중심’ 영역에서는 부모가 영아와의 놀이에서

영아의 탐색, 호기심, 놀이에 대해 지지하고 영아의 주도를 얼마나 따라가는지 관찰한다. ‘놀이

중심’ 영역에서는 부모가 영아의 놀이 수준에 맞게 적절한 비계를 설정하여 영아의 놀이 또는

인지적 사고를 발전 또는 확장하는지 관찰한다. ‘영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범주 중 ‘주고받기

(turn-taking)’ 영역에서는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부모가 같이 공동주의를 기울이고 상

호 언어적 교환을 통해 영아의 의사소통을 지지해주는지 살펴본다. ‘언어 확장’ 영역에서는 부모

가 영아 수준에 맞는 맥락에 맞는 적절한 언어사용을 통해 사물을 명명하고, 상황을 묘사하고,

완전하고 다양한 문장 등을 사용하여 영아의 언어를 확장하는지 관찰한다. ‘영아와의 정서적 상

호작용’ 범주 중 ‘정서 표현’ 영역에서는 부모가 영아와 신체적으로 근접한 곳에서 영아에게 긍

정적 및 부정적 표현을 보이는지를 관찰하고, ‘반응성’ 영역에서는 영아가 부모에게 보이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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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표현, 말, 흥미, 행동 등에 대한 반응 등을 파악하고 수용하며 영아의 필요에 맞추어 조정하

는 반응을 관찰한다.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낮은 수준

(1, 2점), 중간 수준(3점), 높은 수준(4, 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영아의

놀이 상호작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관찰척도를 활용한 상호작용 분석 시 1점은

관찰척도 내용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2점은 관련 행동 특성이 드물게 나타나는 경

우, 3점은 관련 행동 특성이 때때로 나타나는 경우, 4점은 관련 행동 특성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

5점은 관련 행동 특성이 지속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정서적 상호작용의 무

반응 및 부정적 표현은 관찰되지 않을수록 높은 점수로 평정된다. 점수는 총 10분간 촬영된 부모

-영아의 놀이 상호작용을 5분 단위로 나누어 평정 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각 하위

범주에 대해 평정 기준에 따라 1~5점 사이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부모-영아 4쌍을 대상으로 부모

-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한 관찰자 간 신뢰도는 .89~.92로 나타났다.

(2) 준거 도구

본 연구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Roggman 등(2009)의 PICCOLO(Parenting Interactions

with Children: Checklist of Observations Linked to Outcome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정서, 반응, 격려, 교수의 4개 영역, 총

2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관찰되지 않음(0점)’,‘드물게 관찰됨(1점)’,‘명확히

관찰됨(2점)’의 3점 척도이다. 가능한 최고 점수는 5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점수의 평정은 10분간 촬영된 부모-영아의

놀이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각 하위범주에 대해 평정 기준에 따라 0~2점 사이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부모-영아 4쌍을 대상으로 PICCOLO를 사용하여 평정한 관찰자 간 신뢰도는 .86~.92로 나타났다.

범주 내용
정서(Affection) 따뜻함, 신체적 접촉, 영아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표현

반응(Responsiveness) 영아가 보이는 단서, 정서표현, 단어, 흥미, 행동에 대한 반응

격려(Encouragement) 놀이, 탐색, 호기심, 동기, 기술, 창의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주기 포함

교수(Teaching) 대화 나누기, 놀이하기, 인지적 자극주기, 설명하기, 질문하기 포함

표 3. PICCOLO 관찰척도의 하위범주 및 내용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을 통해 척도 문항을 개발하고, 개발

된 문항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척도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부모 및 교사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

하여 1차로 30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를 위해 개발된 문항에 대해 아동가족학 교수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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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학 박사 1인, 아동가족학 및 유아교육 석사 2인 등 총 4명의 전문가에게 분석 범주 및

내용에 관해 평가를 받고, 하위 영역 내 구성 문항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무반응 및 부정적 표

현에 관한 문항 2개(불만의 표현, 거친 신체적 상호작용 및 처벌행동 → 무관심, 지루함, 불만의

표현, 거친 신체적 상호작용)를 수정하였다. 또한 민감성 내 문항과 유사하다고 판단된 1개 문항

(영아가 보이는 (감정표현, 행동에 대해 영아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조정하여 움직임)과 놀이상

황에서 발생 빈도가 낮은 안전 상황에 대한 문항 3개(영아의 돌발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인지하

고 영아의 행동 모니터하기, 위험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주기, 영아가 안전한 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한계 설정하기)와 발달의 적합성에 대한 문항 2개(영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위험이나 도전을 허용하기, 놀이 및 일상에서 경험하는 더러움에 대해 적정 수준 허용하

기)는 삭제하였다.

이후 개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부모-영아 4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과정을 거쳤다.

이를 위해 부모-영아의 놀이 상호작용 촬영을 위해 이윤선과 김명순(2013), 이영신과 김명순

(2020)의 논문을 참고하여 놀잇감을 선정하고, 촬영 소요 시간, 측정 도구 및 방법의 적절성, 분석

기준의 적합성 등을 살펴보았다. 부모-영아의 놀이상황을 약 15분간 녹화하였고, 놀이가 이루어

진 시점을 기준으로 10분간의 영상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조사 이전에 놀이상황에서 부모-영

아의 상호작용을 평정하기 위한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평정자는 영유아 교육 현장 경력 5년

이상의 유아교육학 전공 대학원생 2명과 아동가족학 박사과정생 연구자로 총 3명이었으며, 재평

정과 논의를 통해 80% 이상 일치도가 나올 때까지 의견을 조정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관찰 전

상황에서 부모-영아가 낯선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촬영 환경을 탐색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로 하였다.

본조사에서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영아 자녀를 둔 부모와 영아 97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에게 연구절차를 안내하고 촬영 동의를 구한 뒤 촬영 일정을 결정하

였다. 촬영은 부모의 상황에 따라 영유아 기관의 교실이나 가정에서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가

지고 간 놀잇감을 제공하였다. 촬영 전에 부모-영아가 촬영하는 연구자, 카메라 등 촬영 상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고, 이후 놀이상황을 촬영하였다. 촬영한 영상 중 부모와

영아의 놀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10분간 영상을 분석하였으며, 놀잇감은 예

비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한 놀잇감을 사용하였다. 놀잇감은 상상놀이 놀잇감(그릇 2개, 숟가락

2개, 컵 2개, 동물 인형 2개, 보자기 2개, 밀가루 반죽), 조작놀이 놀잇감(레고자동차 2개, 레고

사람 2개), 쌓기놀이 놀잇감(큰 스폰지 블록, 작은 스폰지 블록), 신체놀이 놀잇감(큰 공 1개, 작은

공 1개), 음률놀이 놀잇감(마라카스 2개)으로 구성하였다. 촬영이 끝나면 부모와 영아에 대한 인

구학적 배경에 관한 설문을 배부하고 작성이 끝나면 회수하였다. 이후 촬영 영상 분석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3개 하위범주, 22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22개 문항을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토를 거쳤다. 이를 위해 개발

척도의 문항 타당성은 아동가족학 교수 1명, 아동가족학 박사 1명, 아동가족학 석사학위를 취득

한 영아반 교사 2명에게 내용 검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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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사용하였다. 척도 문항 개발과 관련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문항 변별도를 알아보기 위해 관찰

척도의 총점을 기준으로 상위와 하위 각 30%에 해당하는 대상을 구분하여 문항별로 상·하집단

간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관찰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 내적 합치도를 산출

하였다. 타당도는 하위영역 및 총점 간 상관, 준거 도구인 PICCOLO(Roggman et al., 2009)와 관찰

척도 총점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타당도

1) 내용 타당도

개발 척도의 문항 타당성은 아동가족학 교수 등 4명의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았으며, 문항 내용

의 명확성, 영역과 하위 문항 간의 내용 부합성, 추가 및 삭제할 문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였

다. 그 결과, 척도의 하위영역 간 내용의 부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아 중심’ 영역에 있던 ‘공동

주의’를 ‘주고받기’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영아의 시선, 몸짓, 말에 주의를 기울이기’는 ‘영

아의 시선, 몸짓, 말에 공동으로 주의를 기울이기’로 수정하였다. ‘상징놀이 수준을 고려하여 함

께 하기’는 ‘상징놀이 수준을 고려하여 놀이를 함께 하기’로, ‘놀이를 영아의 경험과 연결하여

확장해보기’는 ‘놀이를 영아의 놀이 행동 및 경험과 연결하여 유지 및 확장해보기’로, ‘영아의

언어, 비언어적 신호와 필요를 이해하여 반응하기’는 ‘영아의 의사소통 신호와 맥락을 이해하여

반응하기’로 수정하였다. 문항 중 ‘영아의 의사소통적 시도 인식하기’는 삭제하였으며, ‘신체적

근접성’ 내용에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를 추가하였다.

2) 척도 타당도

(1)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총점 및 하위 영역 간 상관관계

본 관찰척도의 각 요인이 하나의 구인으로 타당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관찰척도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과 총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총

점과 하위 영역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에 의하면, 본 관찰척도의 총점과 하위 영역 간의 상관은 .78~.9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

다. 영역 간 상관이 가장 높은 영역은 주고받기와 언어 확장이고(r = .81, p < .01), 영역 간 상관이

가장 낮은 영역은 놀이 중심과 정서 표현인 것으로 나타났다(r = .4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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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1 2 3 4 5 6 7

1. 영아 중심 - .65** .71** .62** .51** .75** .84**

2. 놀이 중심 - .71** .74** .45** .58** .84**

3. 주고받기 - .81** .76** .73** .93**

4. 언어 확장 - .66** .68** .88**

5. 정서 표현 - .61** .78**

6. 반응성 - .82**

7. 총점 -

**p < .01

표 4.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총점 및 하위 영역 간 상관관계 (N=97)

(2) 공인 타당도

본 관찰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PICCOLO를 사용하여 본 관찰척도와 PICCOLO

간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PICCOLO 총점과 영아 중심(r = .69, p < .01), 놀이 중심(r = .70,

p < .01), 주고받기(r = .81, p < .01), 언어 확장(r = .77, p < .01), 정서 표현(r = .66, p < .01), 반응성

(r = .68, p < .01)으로 전체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관찰척

도와 PICCOLO가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이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역 정서 반응 격려 교수 총점

영아 중심 .54** .67** .75** .46** .69**

놀이 중심 .55** .61** .66** .63** .70**

주고받기 .69** .82** .75** .64** .81**

언어 확장 .62** .71** .71** .71** .77**

정서 표현 .67** .70** .64** .45** .66**

반응성 .55** .74** .74** .43* .68**

총점 .71** .83** .82** .69** .86**
*p < .05, **p < .01

표 5.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와 PICCOLO와의 상관 (N=97)

2. 문항 변별도

본 척도 문항에 대한 문항 변별도를 검증하기 위해 총점을 기준으로 상․하위 각각 30%씩 집단

을 선택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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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집단 N M SD t 문항 집단 N M SD t

1
상 24 4.71 0.55

9.41*** 12
상 24 4.83 0.38

10.88***
하 24 2.79 0.83 하 24 2.83 0.82

2
상 24 4.71 0.55

11.04*** 13
상 24 4.92 0.28

11.18***
하 24 2.46 0.83 하 24 2.92 0.83

3
상 24 4.75 0.53

8.84*** 14
상 24 4.50 0.72

8.09***
하 24 2.71 1.00 하 24 2.63 0.88

4
상 24 4.50 1.18

6.03*** 15
상 24 5.00 0.00

6.58***
하 24 2.58 1.02 하 24 3.83 0.87

5
상 24 4.33 1.24

5.79*** 16
상 24 5.00 0.00

3.52***
하 24 2.50 0.93 하 24 4.21 1.10

6
상 24 4.88 0.34

11.07*** 17
상 24 4.96 0.20

4.20***
하 24 2.67 0.92 하 24 4.29 0.75

7
상 24 4.75 0.53

11.60*** 18
상 24 4.96 0.20

5.99***
하 24 2.42 0.83 하 24 3.79 0.93

8
상 24 4.92 0.28

6.62*** 19
상 24 3.63 1.50

4.43***
하 24 3.54 0.98 하 24 1.88 1.23

9
상 24 4.96 0.20

7.00*** 20
상 24 4.96 0.20

4.19***
하 24 3.42 1.06 하 24 4.33 0.70

10
상 24 4.92 0.28

7.94*** 21
상 24 4.96 0.20

12.60***
하 24 3.04 1.12 하 24 2.96 0.75

11
상 24 4.96 0.20

7.37*** 22
상 24 4.96 0.20

11.71***
하 24 3.00 1.29 하 24 2.92 0.83

표 6. 문항 변별도 분석을 위한 상․하 집단 간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N=97)

***p < .001

분석 결과, 총점에 의한 집단에서는 전체 문항에서 상․하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관찰

척도의 모든 문항에서 상 집단의 평균이 하 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관찰척도를

활용하여 부모-영아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평정할 때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평가 도구임을 나타낸다.

3. 문항 신뢰도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하위 영역 및 각 영역별 문항 수와 내적 합치도 계수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본 관찰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5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역별 내적

합치도는 ‘영아와의 탐색과 놀이 상호작용’의 ‘영아 중심’은 .95, ‘놀이 중심’은 .85로 나타났다.

‘영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주고받기’는 .90, ‘언어 확장’은 .88로 나타났다. ‘영아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정서 표현’은 .83, ‘반응성’은 .94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척도 및 각 요인 내 문항

간 동질성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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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분류 문항 수 Cronbach’s α

Ⅰ. 영아와의 탐색과 놀이 상호작용
영아 중심 3 .95
놀이 중심 4 .85
소계 7 .90

Ⅱ. 영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주고받기 4 .90
언어 확장 3 .88
소계 7 .93

Ⅲ. 영아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정서 표현 6 .83
반응성 2 .94
소계 8 .88

총점 - 22 .95

표 7.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내적 합치도 (N=97)

Ⅳ. 논의 및 결론

최근 개정된 국가수준 보육․교육과정이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영유아 교육 현장에 지향하

는 바를 강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영아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모-영아

자녀의 놀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그간의 놀이 상호작용 척도의 내용을 보완하여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을 평정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타당도, 문항

양호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가족학과 교수를 포

함한 총 4명에게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척도의 영역 및 세부내용, 영아라는 대상 특성 등을

반영하는지에 관해 검증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문항의 추가와 삭제가 이루어졌으며, 문항 내용

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영역 간 재배치와 문항 서술에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영아 자

녀를 둔 부모가 영아와 상호작용 시 고려해야 할 영아 발달 및 놀이 발달 특성, 놀이 상호작용에

서 부모의 언어 및 정서적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을 척도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각 영역이 하나의 구인으로 묶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척도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 각 영역과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

의 총점과의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총점과 각 영역

간의 상관계수는 ‘영아 중심’이 r = .84(p < .01), ‘놀이 중심’이 r = .84(p < .01), ‘주고받기’가 r

= .93(p < .01), ‘언어 확장’이 r = .88(p < .01), ‘정서 표현’이 r = .78(p < .01), ‘반응성’이 r = .82(p

< .01)로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하위영

역이 놀이 상호작용이라는 하나의 구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준거 척도인

PICCOLO(Roggman et al., 2009)의 총점 및 각 하위 영역 간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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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점 간에는 .86(p < .01)로 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 간에도 .43(p < .05)

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영아 자녀와의 놀이 상호작용을 잘하는 부모는 상호작용

시 정서, 반응, 격려, 교수 행동 또한 잘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호작용의 전제 조건이 되는 상호

수반성(이영신, 김명순, 2020)에 해당하는 ‘주고받기’의 경우 PICCOLO의 반응 간의 상관이 .82(p

< .01)로 다른 요인들 간의 상관에 비해 높았다. 이를 통해 본 척도의 요인과 준거 도구와의 상관

은 본 척도의 타당도를 제시하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척도 문항의 변별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 점수를 상·하 집단

으로 구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의 차이를 잘 변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와 영아의 놀이상황을 관찰할 때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의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평가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문항 구성

시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고, 이후 영유

아 교육 전문가로부터 받은 피드백과 이에 따른 논의 및 반영이 충실히 된 결과로 사료된다.

셋째,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본 관찰척도의 내적 합치도

는 .95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역별 내적 합치도는 ‘영아와의 탐색과 놀이 상호작용’의 ‘영아 중심’

은 .95, ‘놀이 중심’은 .85로 나타났다. ‘영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주고받기’는 .90, ‘언어 확

장’은 .88로 나타났다. ‘영아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의 ‘정서 표현’은 .83, ‘반응성’은 .94로 나타났

다. 즉,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3~.95으로 대체로 높은 편임을 감안할 때 본 척도는 신뢰

도운 도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관찰척도는 영아 자녀와 부모 간의 놀이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

을 평가하기에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기존의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관한 척도들이 주로 자녀 표현에 대한 이해, 상황에 대한 이해, 공감, 상황의 주도, 자녀의 정서적

표현 등 의사소통과 관련한 관찰 요인과 영아의 탐색 등의 발달 특성을 주로 다루었다면(김지현

등, 2017. 12; 최혜란, 김영희, 2019; 한유진 등 2019; Caldwell & Bradley, 2003; Pianta et al., 2014;

Roggman et al., 2009), 본 척도에서는 영아 자녀와 함께 하는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

게 되는 놀이상황에 집중하고, 이때 부모와 영아 자녀 간의 놀이 상호작용 시 고려해야 할 첫

단추인 놀이에 대한 이해와 영아의 놀이 발달, 놀이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위한 언어 및 정서

적 상호작용 등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놀이상황에서 영아의 놀이 발달 특성에 기반

한 접근과 부모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부모와 영아가 상호 주체자가 되는 관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본 척도를 통해 이 시기의 부모와 영아의 놀이 상호작용의

평가 뿐 아니라 놀이 상호작용에서 필수적인 놀이, 언어, 정서적 상호작용의 상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부모와 영아 쌍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여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는 부모 중 어머니를 중심으로 관찰·분석하였는데, 추후에는 주양육자를 아버지로 확대하여 적

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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